
전기난로를 사용하여 우레탄 폼 용기를 녹이던 중 폭발로 인한 화재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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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현장에서 전기난로를 사용하여 우레탄 폼 용기를 녹이던 중 

가열된 우레탄 폼 용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

2명을 포함, 모두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

□ 군포 화재사고 현황
• 화재발생 요인

  - 실내보온 및 우레탄 폼 용기를 녹일 

목적으로 거실에 전기난로를 켜둔 상태

에서 근접하여 우레탄 폼 용기(캔) 등 

가연성 자재를 다수 적재

  - 난로의 열에 의해 데워진 우레탄 폼 

용기가 내부 충진가스의 압력이 증가

하면서 팽창하여 변형 및 파열

  ☞ 용기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난로의 

열에 의해 착화 및 우레탄 폼 용기 

연쇄폭발(추정)

 

<현장에서 발견된 난로 및 우레탄 폼 용기>

• 주요 점화원 및 가연물 현황

  -【점화원】 전기난로

  -【1차 가연물】우레탄 폼 및 클리너 용기,  

             프라이머 등

  -【2차 가연물】보양비닐, 벽지, 가구 등

□ 우레탄 폼 용기 특징 및 문제점
• 우레탄 폼 용기의 일반적인 특징

  - 주재료인 우레탄 용제 및 용제를 분사

시키기 위한 고압가스(프로판, 부탄 등)가 

충진되어 있음

  ☞ 충진가스는 열에 의해 팽창되어 압력

상승

 

<우레탄 폼 및 클리너 용기>

• 사용 시 문제점

  -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인해 충전가스의 

압력이 낮은 경우 분사가 원활하지 않음

  ☞ 용기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난로 열을 

이용하여 압력을 높이는 행위 다반사 

□ 화재·폭발사고 예방대책
1.난로, 열풍기 등 화기부근 적치금지
2.온도가 40℃이상인 장소에서 보관금지
 - 상온에 보관하고, 용기에 직접 열을 가하는 

행위 금지

 - 동절기 공사 시 불연재질의 보온가방 등 활용

3.사용 후 용기 내 잔류가스 제거

 동절기 우레탄 폼 충진 작업 시 용기에 직접 열을 가하는 행위는 화재·폭발 
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<작업자에 대한 사용방법 교육 철저~!!!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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